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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 수목의 탄소 저장 능력에서 찾다
- 인천시,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으로서 

수목의 기능과 중요성을 연구하는 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대공원사업소와의 협업으로, 수목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과 생태환경 적응도를 평가한 것으로, 

인천대공원(인천수목원) 식재 수목 중 대표 수종 55개(220개 수목)를 

선정하고 수종별 표준목을 대상으로 생장 시기(5 ~ 10월)에 맞춰 실시했다.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이 좋은 수종은 중국굴피나무(저장량: 

1,651/흡수량: 54.4), 갈참나무(1,423/51.5), 상수리나무(1,407/51.2), 꽃개

오동나무(1,029/45.4) 등 활엽수교목이었고, 생태환경적응도는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등 침엽수교목이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단위: 저장량(kgCO2/주), 흡수량(kgCO2/주/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저장능력이 좋은 수종과 수목의 생태학적 

스트레스 내성이 우수한 수종을 혼합해 식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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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중국굴피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등이 인천 도심 

숲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목은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부문에서 거의 유일한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돼 있으며, 이번 인천의 대표 수종에 대한 

탄소저장량 산정 조사는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입안 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수목의 지역 환경 스트레스를 수치로 해석한 생태환경적응도 평가는 

식재된 수목의 유지기간을 가늠해 탄소를 영구저장하는 도심 내 순환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추진될 도심 탄소흡수림 및 공원 

조성 사업에서 수종 선정을 위한 핵심 정책자료로서 활용을 위해 조사

결과를 유관 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탄소중립을 5년 앞당기는 

「2045 인천 탄소중립 비전」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 3 -

붙임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사업 현장조사 전경


